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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본 연구는 상대적으로 체력과 건강 수준이 낮은 신입 여대생들의 체육활동 제고 전략으로 대학교양체육활동에서 그들이 인식한 내적동기, 자기효능감 그리고 활동 지속성에 대한 구조적 인과관계를 검증함에 연구목적이 있다. 연구 참여자는 대도시에 있는 두 개의 대학에서 한 학기 동안 댄스스포츠, 골프, 탁구, 필라테스, 수영, 배드민턴 등의 교양체육수업에 참여한 신입 여대생 251명을 포함한다. 연구 참여자들은 한 학기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검증된 3개의 설문지를 작성했고 수집된 자료는 구조방정식모형을 통해 분석되었다. 결과에서 내적동기는 자기효능감과 활동 지속성에 직접적이며 긍정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발휘하였고 자기효능감도 활동 지속성에 유의한 수준에서 긍정적인 영향력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신입 여대생들이 교양체육수업 동안에 내적동기와 자기효능감을 긍정적으로 인식한다면 방과 후 및 여가 시간에 체육활동에 지속해서 참여할 개연성이 높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학교양체육 교수자들은 신입 여대생들이 즐겁고 만족스러우며 자신의 수행에 대한 자신감을 인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수업내용과 활동 및 새로운 교수법 그리고 과제 지향적 수업 운영과 긍정적 강화전략을 사용한다면 이는 그들의 체력과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 참여 제고에 상당한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초록
          
        

        
          This study aims to verify the structural causal relationship between intrinsic motivation, self-efficacy, and activity continuity recognized in university physical education among female college freshmen with relatively low levels of physical strength and health as a strategy to enhance their physical activity. Participants included 251 female college freshmen who participated in physical education classes such as dance sports, golf, table tennis, Pilates, swimming, and badminton for one semester at two universities located in large cities. The study participants filled out three verified questionnaires at the end of one semester, and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through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the results, intrinsic motivation directly and positively exerted a significant influence on self-efficacy and activity continuity, and self-efficacy also showed a positive influence on activity continuity at a significant level. These results indicate if female college freshmen positively perceive intrinsic motivation and self-efficacy during the classes, the probability of participating in physical activities during after-school and leisure times can be increased. Therefore, university physical educators need to use a variety of class contents and activities, new teaching methods, task-oriented class operation, and positive reinforcement strategies so that female college freshmen can feel enjoyable and satisfied and recognize confidence in their performance. Ultimately, the instruction can provide a significant contribution to leading to their continuous participation in physical activity for physical fitness and health pro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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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 론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전환되는 시기에 있는 신입 여대생들의 신체 발달은 거의 완성된 수준에 도달해 있으나 심리적, 정서적, 사회적 영역은 미완성된 수준에 머물러 있기에 적절한 수단을 통해 올바른 관리가 필요하다고 바라볼 수 있다(임준희, 2021). 특히 한국의 경우 고등학교까지의 입시위주 교육방식과 과도한 학업 비중으로 인해 여학생들의 신체활동량과 체력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더 나아가 4차산업 및 정보통신기술 발달에 따른 좌업생활 증가와 경쟁적인 생활로 인해 스트레스가 높아 심리·정서적 측면에서도 불안정하고 사회성도 떨어져 이에 따른 적절한 관리가 요구되어 진다고 이해할 수 있다(이유리·김남중, 2014). 실제로 통계청(2021) 조사에 따르면 신입 여대생들은 생활영역 전반에서의 신체활동 참여율이 다른 학년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과체중과 비만 발병률 그리고 정서적 불안정성의 개연성이 높기에 규칙적인 신체활동 참여가 보다 높게 요구되어진다고 바라볼 수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입 여대생들이 주 3회 이상 격렬한 신체활동에 참여한 비율은 15.1%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다른 학년(평균: 17.2%), 성별(남자: 35.5%) 및 연령대(40-60세: 24.2%)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에 머물러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대학교양체육은 위 언급된 다면적 영역의 발달을 실효성 있게 추구하고 실행하여 신입 여대생들의 건강과 전인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좋은 수단으로써 기능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양재영·황규영, 2022). 더 나아가 규칙적이고 다양한 체육활동 참여 습관은 신입 여대생들의 올바른 여가 선용을 이끌 수 있고 아울러 자기개발을 통한 삶의 질 제고를 통해 활기찬 대학생활을 만끽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기에 그 필요성이 매우 높게 부각된다고 이해할 수 있다(양재영, 2019).

      체육학 연구자들은 학생들의 신체활동 참여와 그 지속을 이끄는 주요한 요인으로 동기의 역할과 기능이 필요하고 또한 강조되어야 함을 주장해 왔다(McBride·Xiang, 2017). 즉 학생들이 왜 그리고 어떠한 이유에서 신체활동에 참여하고 그를 지속해 가는지에 대한 인지과정의 이해가 중요하고 더 나아가 이는 체육교육환경에서 효율적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정보 제공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해 왔다. 이러한 신체활동 참여에 대해 긍정적 기능을 발휘하는 동기(Motivation)는 크게 외적동기(Extrinsic Motivation)와 내적동기(Intrinsic Motivation)로 구분되어 질 수 있는데 외적동기는 어떠한 활동에 대한 참여 요인이 외부 환경에 의해 발현되는 칭찬, 격려, 보상 또는 사회적 압력 등의 이유로 활동에 참여하게 되는 상태를 나타내고 내적동기는 활동 참여 그 자체로부터 기인하는 흥미, 즐거움, 기쁨, 만족 등의 긍정적 감정이 활성화되어 참여하게 되는 상태를 나타낸다(Sun·Chen, 2010; Yang, 2020). 다양한 체육교육환경에서 수행된 연구들에 따르면 학습자들의 외적동기보다 내적동기가 내면화 되었을 때 활동 참여에 대한 시간, 강도 및 지속이 높고 또한 신체적, 심리적, 정서적 영역에서 긍정적 결과 및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Liu·Xiang· McBride, 2018; Liu·Xiang·McBride·Juzaily, 2020).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은 학습자가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 또는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 또는 신념을 나타내며 주로 사전 경험과 해당 임무에 대한 자신의 목표에 의해 형성된다(Bandura, 2000). 특히 자기효능감은 상대와의 비교가 아닌 자신이 가진 능력에 대한 스스로의 절대적 평가에 의해 결정되며 자신의 수행능력 및 역량에 따른 목표의식과 크게 결부된다고 정의할 수 있다(양재영, 2019). 체육학 연구자들은 체육교육환경을 포함한 여러 교수-학습 환경에서 학습자들이 인식하는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과제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와 태도 그리고 그에 따른 긍정적 학습결과가 도출됨을 증명하였다(서연희·정구인, 2017; 이광옥, 2012).

      체육활동 지속성(Physical Activity Continuity)은 모종의 체육활동에 참여한 대상자들을 바탕으로 참여 활동에 대한 향후 실제적 연속성을 예측하는 유의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아울러 참여 활동에 대한 긍정적 인식 또는 결과를 예측하는 즉각적인 요인으로 기능한다고 설명할 수 있다(양재영·손원호, 2020). 선행연구들은 다양한 체육교육환경에서 일정기간 동안의 교수-학습 활동 후 학습 목표에 따른 학습자들의 긍정적 성과를 측정하고 이에 따른 지속적인 참여 행동을 파악하기 위해 활동 지속성을 유의한 기대 변인으로 활용하여 체육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생산적이고 긍정적인 효과성을 시사해 왔다(박중길, 2009; 박진훈·송용관, 2012).

      최근까지 체육교육환경에서 수행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학습자의 학습결과 및 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내적동기와 자기효능감이 자주 활용되어져 왔으나 그러한 인지 요인들에 따른 학습결과 예측은 주로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다고 바라볼 수 있다(임영택·육동원·박윤식·신정택, 2006; 추미애·박아청, 2006; 최마리, 2011). 또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도 학생들이 참여했던 체육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적극성, 긍정적 태도, 수행력 등을 파악하기 위해 그러한 인지적 요인이 기대 변인으로 빈번하게 사용되어져 왔다고 바라볼 수 있다(이준모·김양근, 2019). 하지만 현재까지 여대생들을 바탕으로 대학교양체육활동 참여에 따른 활동 지속성을 이해하기 위해 내적동기와 자기효능감을 매개 변인으로 하여 변인들 사이에 구조적 인과관계를 파악한 연구는 거의 존재하고 있지 않다고 바라볼 수 있으며 특히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으로 사회적 위치와 시·공간적 환경이 달라져 신체활동 참여 기회가 늘어나고 생활양식 및 건강관리의 자기 결정성이 급속하게 높아지는 신입 여대생들을 대상으로 그러한 인지 과정에 따른 활동 지속성 여부를 조사한 연구는 전무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조사는 신입 여대생들이 어떠한 연유와 인식으로 인해 대학교양체육수업에 참여하고 지속하는가에 대한 매우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대학교양체육 교수자들이 신입 여대생들의 교양체육 참여 정도와 적극성 및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수업활동과 방법 그리고 교수행동 및 전략에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 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를 증명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양체육활동에서 신입 여대생들이 인식한 내적동기는 자기효능감과 활동 지속성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가질 것인가? 둘째, 교양체육활동에서 신입 여대생들이 인식한 자기효능감은 활동 지속성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가질 것인가? 셋째, 교양체육활동에서 신입 여대생들이 인식한 자기효능감은 내적동기와 활동 지속성 사이에 간접적 매개효과를 가질 것인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은 국내 대도시와 광역시에 위치한 2개 대학에서 한 학기 동안 대학교양체육수업에 참여한 1학년에 재학 중인 여대생 총 255명이 포함되었다. 신입 여대생들은 한 학기 동안 댄스스포츠, 골프, 탁구, 필라테스, 수영, 배드민턴 등의 교양체육수업에 참여했고 학기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설문 응답에 참여했다. 이 중 불성실한 답변 및 응답 내용에 대한 누락이 나타난 4명의 자료가 제외되어 총 251명의 설문자료가 연구 조사로 활용되었다.

        
          <표 1> 
				
          

          
            연구 대상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구분
              	명
              	백분율(%)
              	평균 나이
            

          
          
            	학년
            	1학년
            	251
            	100
            	20.45
          

          
            	성별
            	여성
            	251
            	100
          

          
            	수업
            	댄스스포츠
            	45
            	17.9
          

          
            	골프
            	44
            	17.5
          

          
            	탁구
            	28
            	11.1
          

          
            	필라테스
            	40
            	16.0
          

          
            	수영
            	39
            	15.5
          

          
            	배드민턴
            	55
            	22.0
          

          
            	총합
            	
            	251
            	100%
          

        

        

      

      
        2. 연구도구
        본 본 연구의 연구 도구로 활용된 3개의 설문지는 외국의 선행문헌을 바탕으로 내용이 구성됐기에 역번역 작업이 이루어졌으며 본 연구 주제에 전문적 지식을 지닌 2명의 미국 박사학위 소유 교수진에 의해 역번역 작업은 이루어졌다(Liu·Chung, Zhang·Si, 2015). 그 과정을 설명하면 이들은 각자 3개의 설문 내용을 독립된 장소에서 번역하였고 번역 후 서로 토의를 통해 각자의 번역내용에 대해 일치된 합의를 도출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은 재번역 작업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졌다. 또한 설문 내용에 대한 효과성을 입증하기 위해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소그룹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번역된 설문 내용의 이해도 테스트하였고, 이에 참여한 학생들은 설문 내용의 이해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뜻을 연구자에게 확인시켜 주었다.

        
          1) 내적동기
          신입 여대생들이 인식한 내적동기를 측정하기 위해 Markland·Tobin(2004)이 개발한 설문지를 본 연구 주제와 환경에 적합하게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설문지는 내적동기와 외적동기로 구성된 총 19문항을 포함하고 있으나 본 연구목적에 맞게 내적동기 구인을 나타내는 4문항을 선별하여 사용하였다. 설문 문항은 “내가 대학교양체육수업에 참여하는 이유는...”이라는 전제조건을 포함하며, 내적동기 문항의 예는 “재미있고 즐거워서”로 표현되었다. 설문 문항은 매우 그렇지 않다(1)로부터 매우 그렇다(5)의 5 Likert 반응체계로 구성된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되었다. 설문지에 대한 신뢰도와 타당도는 본 연구 대상자 및 환경과 유사하게 수행된 양재영, 김하영(2016)의 연구로 입증되었다.

        

        
          2) 자기효능감
          대학교양체육수업 동안에 신입 여대생들이 지각한 자신의 능력에 대한 긍정적 믿음과 수행에 따른 긍정적 결과 믿음을 포함하는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Gao·Lee·Harrison(2008)이 개발한 설문지를 본 연구의 대상 및 환경적 맥락에 적합하게 수정 및 보완 절차를 거쳐 사용하였다. 설문 문항은 자기 능력에 대한 믿음을 포함하는 3개의 문항과 수행의 긍정적 결과 믿음을 나타내는 3개의 문항을 포함하여 총 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자기 능력에 대한 믿음을 나타내는 문항의 예는 “교양체육활동을 잘 습득하는 나의 능력에 자신감이 있다”이고, 수행의 긍정적 결과 믿음을 나타내는 문항의 예는 “교양체육수업에 참여해서 얻을 수 있는 긍정적 결과기대는 운동기술 습득이다”를 내포한다. 각 설문 문항은 매우 그렇지 않다=1로부터 매우 그렇다=5에 반응하는 5 Likert의 5점 척도 표기 방식을 사용하여 측정되었다. 설문지에 대한 타당도와 신뢰도는 양재영(2019)이 본 연구의 대상자 및 환경과 매우 비슷한 조건에서 수행한 연구로 증명되었다.

        

        
          3) 활동 지속성
          신입 여대생들이 한 학기 동안의 대학교양체육수업 참여 후 체육활동에 대한 지속 가능성을 측정하기 위해 Chatzisarantis·Biddle·Meek(1997)이 개발한 설문지를 본 연구의 대상자와 환경에 부합하게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설문은 총 3개의 문항을 포함하며 문항의 예는“참여했던 교양체육활동을 향후 개인적으로 계속 수행할 예정이다”며, 각 문항의 표기는 “1=매우 그렇지 않다,”에서 “5=매우 그렇다”로 구성된 5 Likert 반응체계를 활용하여 측정되었다. 설문지의 타당도와 신뢰도는 Hagger·Chatzisarantis·Harris(2006)이 본 연구 환경과 유사한 배경에서 수행한 연구로 입증되었다.

        

      

      
        3. 자료수집
        연구자는 두 대학의 교양체육수업 종료 전 담당 교수자들과 접촉하였고, 자발적 동의를 구한 후 설문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 자료 수집은 학기 말 교양체육수업이 종료하는 시점에서 이루어졌으며 자료 수집 전 대상자들에게 연구목적과 내용 그리고 활용에 대해 구체적이고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또한 연구 대상자들에게 설문 내용에 대한 응답 방법과 익명성 보장에 관해 설명하였고, 설문 참여에 대한 자발적 동의를 받은 후 설문자료를 배포하였다. 연구자는 설문 참여 대상자들에게 최대한 솔직하고 성의 있게 응답해 줄 것을 당부하였고 설문 내용이나 문항에 질문이 있을 시 손을 들어 의사 표시해 줄 것을 지시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이 설문 작성에 소비한 시간은 약 20분 정도였고 작성된 설문지는 그 자리에서 바로 회수되어 연구분석을 위한 자료로 활용되었다.

      

      
        4. 연구분석
        수집된 연구자료는 엑셀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코딩 작업을 하였고, 이후 SPSS ver 27.0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연구 변인들의 신뢰도 분석, 기술통계(평균, 표준편차) 및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연구 문제에 대한 답을 도출하기 위해 Amos ver 27.0을 이용하여 연구 변인들에 대한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실행하였다. 아울러 연구분석을 통해 측정된 통계값은 p<.05의 유의적 수준에서 성립되었다.

      

    

    

  
    
      Ⅲ. 연구 결과
      
        1. 기술통계, 상관관계, 신뢰도 분석 결과 
        신입 여대생들이 연구 변인들에 대해 지각한 수준은 모두 중앙값(i.e., 2.5)을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각 변인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 수준을 드러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기효능감(M=3.50)을 가장 높은 수준에서 인식하였고 활동 지속성(M=2.93)을 가장 낮은 수준에서 인식하였다. 상관관계분석 결과에서 내적동기, 자기효능감, 활동 지속성 모두는 서로 유의한 수준에서 긍정적 상관관계(r=.387∼.629)를 보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신뢰도 분석 결과에서도 각 하부요인(Subscale)이 모두 기준치(α=.872∼.917)를 충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2> 
				
          

          
            기술통계, 상관관계, 신뢰도 분석 결과
          
          

        

        
          
            
              	연구변인
              	1
              	2
              	3
            

          
          
            	1. 내적동기
            	
            	.490**
            	.629**
          

          
            	2. 자기효능감
            	
            	
            	.387**
          

          
            	3. 체육활동 지속성
            	
            	
            	
          

          
            	M
            	3.18
            	3.50
            	2.93
          

          
            	
              SD
            
            	0.88
            	0.69
            	0.98
          

          
            	α
            	.88
            	.87
            	.91
          

        

        
          
            주 : **p<.01.
          

        

        

      

      
        2. 구조방정식모형 분석 결과 
        연구 변인들이 구성하는 연구 측정모형에 대한 적합도 검증의 확인적 요인 분석 결과에서 연구 변인들에 대한 측정치 값은 그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드러났다(χ²=112.467/df=54,[Q=2.08], CFI=.975, NFI=.954, IFI=.976, RMR=.06, RMSEA=.06) <표3>.

        
          <표 3> 
				
          

          
            연구측정모형의 적합도 결과
          
          

        

        
          
            	구분
            	χ²
            	df
            	CFI
            	NFI
            	IFI
            	RMR
            	RMSEA
          

          
            	계수
            	112.467
            	54
            	.975
            	.954
            	.976
            	.06
            	.06
          

        

        

        아울러 그림 1에서 보인 바와 같이 연구모형 내 측정 변인들 사이의 경로분석 결과에서 내적동기는 자기효능감(β=.433; p<.01; R2=.43)과 활동 지속성(β=.591; p<.01; R2=.61)에 정적인 방향과 유의한 수준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찬가지로 이어진 경로분석 결과에서 자기효능감은 활동 지속성에 유의한 수준에서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β=.174; p<.05; R2=.14). 하지만 간접 경로분석 결과에서는 내적동기에서 활동 지속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자기효능감의 매개 효과를 통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β=.059; p>.05) <표 4>.

        
          
          

          <그림 1>  
				
          

          
            구조방정식모형 경로계수 결과
            주 : 실선=통계적 유의성 결과 **p<.01. *p<.05.

          
          

          

        

        
          <표 4> 
				
          

          
            직간접 경로 분석 결과
          
          

        

        
          
            
              	변인
              	직접경로
              	변인
              	경로계수
              	R2
            

          
          
            	내적동기
            	→
            	자기효능감
            	.433**
            	.43
          

          
            	내적동기
            	→
            	체육활동 지속성
            	.591**
            	.61
          

          
            	자기효능감
            	→
            	체육활동 지속성
            	.174*
            	.14
          

          
            	
            	간접경로
            	
            	
            	
          

          
            	내적동기
            	→
            	체육활동 지속성
            	0.059
            	
          

        

        
          
            주 : **p<.01. *p<.05.
          

        

        

        이와 같은 연구모형에 대한 전반적인 적합도 지수는 (χ²=114.095/df=55,[Q=2.07], CFI=.974, NFI=.953, IFI=.975, RMR=.05, RMSEA=.06)로 나타나 적합한 수준에서 그 기준치를 충족한 것으로 밝혀졌다 <표 5>.

        
          <표 5> 
				
          

          
            연구모형의 전반적 적합도 결과
          
          

        

        
          
            	구분
            	χ²
            	df
            	CFI
            	NFI
            	IFI
            	RMR
            	RMSEA
          

          
            	계수
            	112.467
            	54
            	.975
            	.954
            	.976
            	.06
            	.06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교양체육활동에 참여한 신입 여대생들이 수업에서 인식한 내적동기, 자기효능감 그리고 활동 지속성에 대한 구조적 인과관계를 조사함에 있었다. 연구 결과에서 내적동기는 자기효능감과 활동 지속성에 유의한 수준에서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하였고 자기효능감도 활동 지속성에 정적인 방향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신입 여대생들이 교양체육활동에서 내적동기와 자기효능감을 긍정적으로 내면화한다면 참여했던 체육활동에 대한 지속성이 높아질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라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를 세부적 수준에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문제에 대한 결과에서 내적동기는 자기효능감과 활동 지속성에 직접적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나타낸 것으로 표출되었다. 체육학 연구자들에 따르면 체육교육환경에서 학습자들의 내적동기 수준이 높아지면 이는 정서적, 사회적 그리고 신체적 결과에 긍정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Xiang· Ag˘bug˘a·Liu·McBride, 2017). 일례로 양재영(2019)의 연구에 의하면 대학교양체육수업에서 교수자의 사회적지지를 통해 학생들의 내적동기가 강화되었을 때 이는 자기효능감 인식에 긍정적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증명되었다. 마찬가지로 이화석(2011)도 성인 생활체육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활동 참여 동안 인식한 동기유형이 그들의 활동 연속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내적동기 수준이 높을수록 지속적인 참여 수준이 높아짐을 입증하였다. 본연구결과도 위와 같은 선행연구결과를 뒷받침하여 대학교양체육활동에서 신입 여대생들이 수업환경 및 사회적지지를 통해 내적동기를 내면화한다면 이는 적극적인 과제 활동 참여와 수행에 대한 호의적 인식을 고취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또한 참여했던 체육활동에 대한 연속성을 높이는데 긍정적 역할이 가능함을 시사했다고 이해할 수 있다.

      둘째, 연구 문제에 대한 결과에서는 신입 여대생들이 자기효능감을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그들이 참여했던 교양체육활동을 지속해서 연계할 개연성이 높아질 수 있음이 증명되었다. 임현묵, 허진영(2010)에 따르면 체육교육환경에서 학습자들이 자기효능감을 높게 인식할수록 수행 실수가 줄어들고 학습과제를 잘 수행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며 문제해결 상황에서도 올바른 판단과 통제 행동으로 수행 자신감이 높아질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 더 나아가 이러한 긍정적 자기효능감 인식은 자기 조절력을 증가시켜 운동 행동에 대한 지속성이 높아질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와 비슷한 환경에서 수행된 박중길, 이경환(2011)의 연구에 의하면 체육교육환경에서 여학생들의 자기효능감은 학습과제 수행과 적극성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특히 여학생들의 긍정적 자기효능감 인식은 운동 행동 지속을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였다. 본연구결과도 이러한 선행연구결과를 지지하여 대학교양체육수업에서 신입 여대생들이 자기효능감을 높게 인식할 수 있는 사회환경적 여건이 조성된다면 이는 체육활동의 지속적인 참여에 상당히 기여할 수 있음을 입증했다고 설명할 수 있다.

      셋째, 연구 문제에 관한 결과에서는 내적동기와 활동지속성 사이의 자기효능감 매개 효과가 유의한 수준에서 설명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이화석(2011)이 생활체육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실행한 내적동기와 운동지속행동 사이를 매개한 자기효능감의 유의적 간접효과 결과와 다소 상이한 것으로 내적동기 인식을 바탕으로 한 자기효능감의 부가적 인식은 신입 여대생의 교양체육활동 연속성을 이끄는 데 한계가 있음을 드러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향후 연구에서 다른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가진 대상자들을 바탕으로 이러한 매개 효과에 대한 검증을 통해 더욱 확장적이고 특정적인 정보 제공의 가치가 필요하다고 바라볼 수 있다.

      본 연구결과는 대학교양체육 교수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교육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첫째, 신입 여대생들이 수업에 대한 흥미, 관심, 즐거움, 만족 등을 지각할 수 있도록 수업내용과 활동을 다양하고 재미있는 요소가 반영되도록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고, 교수 활동에 있어서도 다양한 학습자료와 매체를 활용하여 수업환경에 활기와 긍정적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도움 될 수 있다고 설명할 수 있다. 특히 신입 여학생들은 체력수준 및 운동기술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기에 학습지도 시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피드백과 학습 단서를 제공하는 것이 학습력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아울러 교수법 사용에서도 전통적인 직접교수법보다는 종목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교수법(협동학습모형, 스포츠교육모형, 동료교수모형 등) 또는 혼합적 방법을 사용하고 더 나아가 평가에서도 단순한 운동기술 습득만을 반영하는 것이 아닌 지도종목과 관련된 글쓰기(독후감), 보고서(경기장, 박물관, 박람회), 감상문(영화, 드라마) 등의 학습 활동을 적용하여 여학생들의 관심과 흥미를 유도하고 체육활동에 대한 여러 문화적 가치를 체득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 효과적인 교수전략이라 판단할 수 있다(양재영, 2019). 또한 신입 여학생들이 수업 활동에 대한 자신감과 긍정적 믿음과 성공의 경험을 지속해서 인지할 수 있도록 과제 지향적 수업 활동과 운영이 필요하고 더 나아가 과제수행에 대해 비판적 언행보다는 긍정적인 격려와 칭찬을 유효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수업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올바른 학습태도 및 활동력 제고에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다. 결국 이러한 교수방법은 신입 여대생들의 긍정적 학습태도와 유능성을 제고하여 도전적이고 문제해결 상황에서도 적극적인 노력과 성취 행동을 유도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한 성공 경험과 자신감은 방과 후 및 향후 여가 시간 체육활동 참여에 큰 기여가 가능하다고 바라볼 수 있다(최진훈·양재영·정주섭, 2018).

      본 연구가 신입 여대생들의 교양체육활동을 통한 지속적인 체육활동 참여를 이끄는 데 있어 교육적인 시사점을 제공했지만 그 결과를 해석함에 간과할 수 없는 몇 가지 한계점이 존재한다. 첫째, 본 연구는 횡단적 연구 방법(Cross-sectional study)을 사용하여 결과를 도출해 냈기에 연구 변인에 대한 인과관계를 완전하게 설명할 수 없는 제한점을 내포한다. 둘째, 본연구결과는 신입 여대생들을 대상으로 연구가 행해졌기에 그 결과를 다른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가진 대상자들에게 일반화할 수 없는 한계점을 포함한다. 셋째, 본 연구는 설문자료를 통해 활동 지속성에 대한 측정이 이루어졌기에 객관성을 온전하게 확보했다고 할 수 없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종단 연구 또는 종속적 연구를 통해 본연구결과에 대한 외적 타당도를 높일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초등 또는 중등학교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다른 심리적 변인들을 포함하여 본연구결과에 대한 확장성을 가져가는 것도 필요한 사안이라 이해할 수 있다. 끝으로 후속 연구에서는 향후 체육활동에 대한 실제적 참여가 이루어졌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더욱 객관적인 연구 도구(Follow-up test)를 사용하여 그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다면적 건강증진의 측면에서 신체활동량 제고가 필요한 신입 여대생들을 대상으로 대학교양체육 참여를 통해 방과 후 및 여가 시간 동안의 체육활동 참여 지속을 이끌기 위한 정보를 제공함에 연구목적이 있었다. 구조방적식모형을 적용한 분석 결과에서 신입 여대생들은 대학교양체육활동에서 내적동기와 자기효능감을 긍정적으로 인식한다면 이는 지속적인 체육활동 참여에 대한 효과적인 자극제로 작용할 수 있음이 증명되었다. 따라서 대학교양체육 교수자들은 신입 여대생들이 수업 활동에 대한 흥미와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수업내용과 사회적지지 환경을 조성하고 여러 교수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며 아울러 체육활동에 대한 문화적 가치(작문, 감상, 체험, 관람 등)를 체험할 수 있는 학습 활동을 제공하는 전략이 요구된다고 시사할 수 있다. 또한 신입 여학생들의 신체적 및 정서적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과제 지향적 수업 운영과 활동 수행에 대한 적극적이고 자세한 피드백 제공 그리고 긍정적 강화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체육활동에 대한 호의적 인식과 만족감 및 성취감 제고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지속적인 체육활동 참여로의 연계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발전에 있어 대학이 갖는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그 지역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인구가 지속해서 감속하고 있는 현시점에 이 연구는 지역사회와 지역 시민에게 대학교양체육활동을 통해 함께 공존하고 소통하며 긍정적인 미래를 창출할 수 있는 구심점이자 탈출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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